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′17년 연간 수출액 5,000억 달러 돌파
- 역대 최단기간 달성으로 무역 1조 달러 달성 앞당길 전망 -

□ 산업통상자원부·관세청은 2017년 11월 17일 14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

결과 연간 수출액 누계가 5,01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.

ㅇ 연간 수출액 누계로는 무역통계 작성(‘56년~) 이래 최단기간 5,000억 

달러 돌파이며, 현재 잠정 집계 결과는 수출 5,012억 달러, 수입 

4,166억 달러로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.

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

일 자 11.25. 11.30. 11.26. 11.17. 12.14.

수출액(백만 달러) 500,114 502,994 502,071 500,147 500,957

□ 연간 수출액이 최단기간 5,000억 달러를 돌파한 주요 요인으로는 

품목별·지역별 고른 성장세, 품목 및 지역 다변화 확대 등으로 분석

했다.

ㅇ (품목별)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·석유화학·철강 등 품목의 수

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주력품목이 선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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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나아가, 13대 주력품목 외에 유망소비재, 8대 신산업 수출이 지속

성장하는 등 품목 다변화도 진전이 있었다.

* 유망소비재 : 농수산식품, 화장품, 패션의류, 생활용품, 의약품

* 8대 신산업 : 차세대반도체, 차세대DP, 바이오헬스, 2차전지, 항공우주,

태양광, 첨단신소재, 전기차, 로봇, 스마트미터

(2차전지․태양광·스마트미터는 ‘에너지 신산업’ 세부품목)

ㅇ 중국·아세안·인도 등 대부분 주요지역 수출 호조로 지역별 고른

성장세를 보였다.

- 아세안·베트남·인도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수출 활성화로 시장의 

다변화와 확대를 했다.

- 주요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국*에 대한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고,

주요 발효국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점유율도 상승하는 

추세다.

* 주요 FTA 발효국(발효연도) : 우리나라 교역비중 5% 이상 국가(지역)인 중국(’15),

아세안(’07), 미국(’12), EU(’11), 베트남(’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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